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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언론사에 인사를 드립니다1. .

다가오는 월 일은 제 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경찰의 날은2. 10 21 71 .

경찰의 노고와 민주경찰의 사명을 북돋기 위한 날이지만 한국사회의 경찰의 모

습은 국가폭력의 가해자로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의 재심과정은 경찰의 인권침해 수사라는 과거의 폭력이

현재에도 고통임을 알려줬습니다 또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국가폭력이 과. 故

거가 아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단체는 제 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민주사회의 경찰로3. 71

서 역할을 돌아보는 경찰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합니다 각 언론사.

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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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의 날이 되길 바란다[ ] .

제 주년 경찰의 날 논평- 71 -

내일 일 은 제 주년이 되는 경찰의 날이다 경찰공무원 사회가 민주경찰의 역할을 돌아보며(21 ) 71 .

사명감을 높이는 기념일이 경찰의 날이다 그러나 올해의 여러 사건을 통해 보듯이 경찰은 여전.

히 국가폭력 가해자의 얼굴로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

특히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과정은 강압폭력 수사의·

과거가 남긴 상처를 다시 돌아보게 했다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의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이 괴.

로움을 피력하다 지난 월에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잘못된9 .

체계에 책임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죽음이 발생한 것은 진정 가슴 아픈 일이다.

전북 지역 재심사건은 법집행기관의 폭력이 무고한 시민과 많은 이들에게 고통임을 증언하며 민,

주사회의 경찰이 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두 사건의 재심결과와.

별도로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방식에 대해 반성하고 이 같은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 우리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통해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이 여전히 현, 故

재진행형임을 목격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라는 시민의 권리를 폭력으로 억압하며 고인을 사경으.

로 내몰면서까지 경찰이 지키려는 것은 법질서가 아닌 부당한 권력이다.

고인의 죽음이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 명백함에도 그것이 의문사인 것인 냥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경찰 책임자의 말에선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잔혹함을 느낀다 이제라도 경찰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부검강행 중단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표명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경찰은 과거와 현재에 걸쳐 일으켰던 국가폭력을 반성하고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경찰.

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

다 제 주년 경찰의 날을 진정 민주경찰로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끝. 7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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